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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is about ‘asymmetry triangle-Mu’ Jeoksam and Hansam in the early days of Joseon 
Dynasty. A study was done regarding the records of Jeoksam and Hansam in literature, the pres-
ent state of the excavated ‘asymmetry triangle-Mu’ clothing Jeoksam and Hansam, and finally a 
deduction of the reason for the appearance of the ‘asymmetry triangle-Mu’ clothing Jeoksam and 
Hansam. The width of front length of ‘asymmetry triangle-Mu’ clothing in the early days of 
Joseon Dynasty is 29.5~35 cm and the width of one breath of the sleeve is 29.5~35 cm. The 
width of ‘asymmetry triangle-Mu’ is 9.5~16 cm and it is relatively big. Comparing to the width 
of one breath of the sleeve, it is almost 1:2.2~3.6 ratio. Therefore, when the sleeve was cut, the 
Mu was linked in order to save fabric the gusset of sleeve had to be folded and turned, and fi-
nally it became asymmetric. As a result of the above consideration, since the width of upper gar-
ments of 16~17th century was big, the wearing of short tops of Jeoksam or Hansam without side 
vent as a small ‘triangle-Mu’ was uncomfortable. Because of this reason, the size had no option 
but to become bigger. So, during the 16th and 17th century, a period where mass production of 
fabric was difficult, the ‘asymmetry triangle-Mu’ type was considered to be a reasonable cutting 
method. After the middle of 17th century, it can be estimated that ‘asymmetry triangle-Mu’ cloth-
ing disappeared according to the narrow aspect of clothing type.

Key words: 16~17th century(16~17세기), asymmetry triangle-Mu(비대칭 접음 삼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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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현재 연구 발표된 조선시대 출토복식은 약 200여

건에 달한다. 출토복식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조선시대 생활사 가운데 의생활을 복원하는 기초자

료로 활용되고 있다. 조선시대 남녀 겉옷에 대한 연

구는 어느 정도 축척이 되어 있지만, 이에 반해 속옷

은 명칭과 형태 등의 연구는 많은 편은 아니다. 겉옷

은 회화자료와 문헌자료 등에서도 등장하지만, 속옷

은 문헌에서 명칭 정도만 언급되고 있다.

포류(袍類)와 저고리 그리고 적삼과 한삼 같은 상

의류에는 대부분 활동성을 위해 겨드랑이에 삼각형

무가 있다. 삼각형 무의 형태는 다양하며 시대에 따

라 변화한다. 겨드랑이에 있는 무 형태는 조선시대

전기에는 삼각 무ㆍ사다리꼴 무와 삼각 무가 조합된

것이 많고, 조선시대 중기에는 삼각 무, 곡선 무, 무

가 없는 유형이 나타나며, 조선시대 후기에는 무가

없는 유형이 많다. 이렇게 겨드랑이 삼각 무는 조선

전기에 많이 나타나는 무 형태이고, 그 가운데 ‘비대

칭 접음 삼각 무’는 적삼과 한삼 같은 속옷에서만 나

타나고 있다.

무에 관한 연구로는 조효순1), 장인우2) 등의 논문

에서 형태와 변화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러나 겨드랑

이에 ‘비대칭 접음 사각 무’가 있는 적삼ㆍ한삼에 관

한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룬,

문헌에 나타난 적삼ㆍ한삼의 기록3)은 생략한다. 연

구의 대상은 속옷 상의에서 겨드랑이에 ‘비대칭 접음

삼각 무’가 있는 옷인 적삼ㆍ한삼으로 한정하여, ‘비

대칭 접음 삼각 무’가 있는 적삼과 한삼의 출토현황

과 형태와 특징, 그리고 ‘비대칭 접음 삼각 무’적삼ㆍ

한삼이 나타난 원인에 대해 추론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현재까지 보고된 출토복식 보고서에 실린 사

진과 실측도를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자가 대상 유물 중 모두 열람

하지 못하고 보고서를 분석한 점이다. 대상 유물 가

운데 연구자가 직접 유물을 열람했거나 조사에 참여

한 것은 일선문씨(졸년1550년~1560년 추정)묘, 노수

함(1516-1573)과 부인 전의이씨 (1518-1560)묘, 연안

김씨(16세기 중반 추정) 이응태(1556~1586)묘에서

수습된 유물 12점이다.

Ⅱ. ‘비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 한삼
출토 사례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적삼(赤衫)에 대한 기록

은 성종15(1484)년 10월 4일 기록에 있고, 한삼(汗

衫)에 대한 기록은 태종5(1405)년 4월 17일 이후 12

회 이상 등장한다. 악학궤범(樂學軌範)처용복에는
소매가 옷의 길이(1척 3촌)보다 3배가 넘는 4척 5촌

의 장수(長袖)가 달린 한삼의 도설(圖說)4)이 있다.

평상 속옷으로 한삼(汗衫) 기록은 연산군 10년

(1504) 4월 9일 기사에 이세좌(李世佐, 1445~1504)

가 자결한 일과 관련된 것이 있다. 이 기사를 보면

16세기 초 한삼(汗衫), 과두(裹肚), 철릭에 검고 가

는 띠를 띤 것이 남자 일상복이며, 과두[저고리] 속

에 입는 속옷으로 한삼(汗衫)을 입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5) 한삼은 역어유해(譯語類解)에 ‘밧기젹
삼’ 언해되어 있고 노걸대에 나타난 한삼은 속에

입는 저고리류로 보고되었다.6) 한삼과 적삼에 대한

구분은 위에서 보듯이 속옷인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 각 연구자에 따라 적삼과 한삼 명칭을 혼용

하지만, 대체로 소매 끝에 손을 가리는 긴 소매통[汗

衫]이 달려 있는 것을 한삼이라고 한다.

적삼과 한삼의 진동 아래에 달려 있는 무는 형태

에 따라서 삼각형, 사다리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은주는 삼각형으로 무를 재단하여 소매에 연결하

는 ‘삼각 무’와 사각형 천을 대각선으로 접어 삼각형

겨드랑이 무를 댄 경우는 ‘사각 접음 무’라고 구분한

다. 소매 부분에 사각형의 무를 붙여서 마름질 한 후

대각선으로 각각 앞과 뒤로 접어 올려 봉제선이 비

대칭으로 나타나는 무인, ‘비대칭 사각 접음 무’를 조

사 연구7)하여 복식학계에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권

준희는 ‘삼각 소매무’라고 하여 왼쪽 삼각형 무는 앞

소매와 연결 재단하여 뒤로 넘겼고 오른쪽 삼각형

무는 뒷 소매와 연결 재단하여 앞으로 넘겼다8)고 하

여 ‘비대칭 사각 접음 무’를 ‘삼각 소매 무’ 또는 ‘삼

각형무’라고 표현하였다.

이렇듯 각 연구자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는, 바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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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Ⅱ

송효상 묘 저고리(No. 17)

- 대전 목달동 출토 조선초ㆍ중기

여산송씨 출토복식, p. 239

변수 묘 적삼(민속 20962)

- 원천군 변수 유물, p. 91

김흠조 묘 한삼 유물 43(S 42)

- 判決事 金欽祖先生 合葬墓

發掘調査 報告書, p. 310

Ⅱ
Ⅰ(추정) Ⅰ(추정)

김흠조 묘 한삼 유물 44(S 43)

- 判決事 金欽祖先生 合葬墓

發掘調査 報告書, p. 311

정온 묘 적삼(8739)

- 韓國服飾 第16號, p. 76

정온 묘 적삼(8740)

- 韓國服飾 第16號, p. 76

Ⅰ Ⅰ
Ⅱ

일선문씨 묘 적삼 No. MN 46

- 안동 정상동 일선 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 보고서, p. 265

일선문씨 묘 적삼 No. MN 47

- 안동 정상동 일선 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 보고서, p. 266

일선문씨 묘 한삼 No. MN 7

- 안동 정상동 일선 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 보고서, p. 267

Ⅰ Ⅰ Ⅱ(추정)

일선문씨 묘 한삼 No. MN 11

- 안동 정상동 일선 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 보고서, p. 268

이응태 묘 한삼 No. UT 35

- 안동 정상동 일선 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 보고서, p. 311

이응태 묘 한삼 No. UT 41

- 안동 정상동 일선 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 보고서, p. 312

<표 1> ‘비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ㆍ한삼 사진과 실측도

(ⅠㆍⅡ는 적삼ㆍ한삼의 유형)



‘비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 한삼에 대한 고찰

- 79 -

Ⅰ Ⅰ
Ⅱ

이응태 묘 한삼 No. UT 47

- 안동 정상동 일선 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 보고서, p. 313

이응태 묘 한삼 No. UT 59

- 안동 정상동 일선 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 보고서, p. 314

이응태 묘 한삼 No. UT 60

- 안동 정상동 일선 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 보고서, p. 315

Ⅰ Ⅰ
Ⅰ

송희종 묘 한삼 No. 20

- 대전 목달동 출토 조선초ㆍ중기

여산송씨 출토복식, p. 277

충주박씨 묘 No.Ⅱ 저고리

- 대전 목달동 출토 조선초ㆍ중기

여산송씨 출토복식, p. 302

연안김씨 묘 적삼 No. 14

- 연안김씨 묘 출토복식, p. 333

Ⅰ Ⅰ Ⅰ

연안김씨 묘 적삼 No. 32

- 연안김씨 묘 출토복식, p. 329

연안김씨 묘 적삼 No. 33

- 연안김씨 묘 출토복식, p. 331

파평윤씨 묘 저고리 No. 18

- 坡平尹氏 母子 미라 종합 연구

논문집, pp. 246~247

Ⅰ(추정) Ⅱ

Ⅰ

고여우 묘 적삼 (8349)

- 韓國服飾 第15號, p. 85

노수함 묘 한삼 Ⅰ

- 미발표, 연구자 작성

노수함 묘 한삼 Ⅱ

- 미발표,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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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Ⅰ유형: 우측소매 전면에 바느질선 있음.

Ⅱ유형: 좌측 소매 전면에 바느질선 있음.

Ⅰ(추정): 보고서에 전면만 나와있어 추정하였음.

변수 묘 출토 적삼은 실측도는 없으나, 보고서의 설명으

로 Ⅱ로 분류하였음.

표에 사용된 실측도는 연구자가 보고서를 스캔하여 다시

작성한 것임.

이후의 표에 사용된 실측도도 이와 동일함.노수함 묘 한삼 Ⅲ

- 미발표, 연구자 작성

질 선이 비대칭으로 생성되는 겨드랑이에 삼각형 무

가 달린 적삼과 한삼을 본 연구에서는 ‘비대칭 접음

삼각 무’라고 정의하겠다. 본 연구에서 적삼ㆍ한삼이

란 홑적삼과 겹적삼, 적삼의 소매 끝에 한삼이 달려

있는 것을 포함하며, 보고서 발간 기관에 따라 저고

리로 분류한 것도 포함하였다. 이 연구에서 적삼과

한삼 명칭의 구별은 각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기로

한다.

현재까지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시대 무덤

중 ‘비대칭 접음 삼각 무’ 복식이 수습된 것은 총 12

기(基)이다. 출토된 ‘비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 한삼

의 형태는 출토 시대 순으로 <표 1>로 정리하였다.

<표 1>에서 Ⅰ유형은 우측소매 전면에 바느질 선이

있는 것으로, Ⅱ유형은 좌측 소매 전면에 바느질선이

있는 것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비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 한삼은 ①송효상(1430~1490추정) 묘9) ②

변수(1447~1524) 묘10) ③김흠조(1461~1528) 묘11)

④정온(1481~1538) 묘12) ⑤일선문씨(졸년1550년~

1560년 추정) 묘13) ⑥노수함(1516-1573)과 부인 전

의이씨 (1518-1560) 묘14) ⑦파평윤씨(?~1566) 묘15)

⑧연안김씨(16세기 중반 추정) 묘16) ⑨이응태(1556~

1586) 묘17) ⑩송희종(16세기후반) 묘18) ⑪충주박씨

(16세기 후반~17세기초반) 묘19) ⑫고여우(1544~1614

추정) 묘20)의 경우로 총 25점이다.

이 가운데 송효상(1430~1490)묘와 고여우(1544~

1614 추정)의 경우에는 피장자 생몰년에 대한 논의

가 계속 되고 있다. 고여우의 생몰년은 1560~1630년

경으로 추정하였지만, 조선시대 무과취재기록을 참고

하면 고여우는 중종 39년(1544)에 태어나서 40세인

선조 16년(1583)년에 별시 병과 112위에 올랐다. 그

뒤 선조실록21)과 우곡일기 기록과 고여우의 만사(輓

詞)에 “夫婦于歸七十年....”를 참고하면 고여우의 생

몰년은 1544~1614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여우

묘 출토 복식의 형태는 대체로 심수륜(沈秀崙

1534~1589)묘 출토복식과 매우 유사하다.22)

Ⅲ. ‘비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 한삼의 조형적 특징

1. ‘비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 한삼의 형태
‘비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ㆍ한삼은 보고서에 따

르면 총 12기 묘에서 한삼 12점, 적삼 13점이 수습되

었다. ‘비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ㆍ한삼의 구성은 파

평윤씨 묘 겹저고리를 제외하고 모두 홑이다. 광의

(廣義)의 ‘비대칭 접음 삼각 무’를 정의할 수 있는 것

은 ‘무’의 형태이다. 이 연구에서 ‘비대칭 접음 삼각 무’

란,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소매와 무를 연결하여

재단한 후 겨드랑이에서 접은 후, 바느질선이 적삼

한삼 전면과 후면에 비대칭으로 나타난 것을 말한다.

이를 분류하면 유형Ⅰ과 유형Ⅱ로 나눌 수 있다.

<그림 1>은 ‘비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의 형태이다.

연안김씨 묘 적삼 No. 14처럼 전면 우측 소매에 무

의 바느질선이 있으면 후면 우측에는 바느질선이 나

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형태를 이 연구에서는 유

형Ⅰ이라고 하겠다. 김흠조 묘 한삼 유물 43(S 42)처

럼 전면 좌측 소매에 무의 바느질 선이 있으면 후면

좌측 소매에는 바느질 선이 없다. 이와 같은 형태를

이 연구에서는 유형Ⅱ라고 하겠다.

유형Ⅰ에 속하는 것은 ①송효상 묘 저고리 No.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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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Ⅰ

앞 뒤

연안김씨 묘 적삼 No. 14

- 연안김씨 묘 출토복식, p. 333

유형Ⅱ

앞 뒤

김흠조 묘 한삼 유물 43(S 42)

- 判決事 金欽祖先生 合葬墓 發掘調査 報告書, p. 310

<그림 1> ‘비대칭 접음 삼각 무’ 유형 ⅠㆍⅡ의 형태

②정온 묘 적삼(8739), ③정온 묘 적삼(8740), ④일

선문씨 묘 적삼 No. MN 46, ⑤일선문씨 묘 적삼

No. MN 47, ⑥일선문씨 묘 적삼 No. MN 11, ⑦일

선문씨 묘 적삼 No. MN 35, ⑧이응태 묘 한삼 No.

UT 47, ⑨이응태 묘 한삼 No. UT 59, ⑩송희종 묘

한삼 No. 20, ⑪충주박씨 묘 No.Ⅱ 저고리, ⑫연안김

씨 묘 적삼 No. 14, ⑬연안김씨 묘 적삼 No. 32, ⑭

연안김씨 묘 적삼 No. 33, ⑮파평윤씨 묘 저고리 No.

18, ⑯고여우 묘 적삼(8349), ⑰노수함 묘 한삼 Ⅱ,

⑱노수함 묘 한삼 Ⅲ이 있다.

유형Ⅱ에 속하는 것은 ①변수 묘 적삼(민속

20962), ②김흠조 묘 한삼 유물 43(S 42), ③김흠조

한삼 유물 44(S 43), ④일선문씨 묘 한삼 No. MN 7,

⑤이응태 묘 한삼 No. UT 60 ⑥노수함 묘 한삼 Ⅰ

이 있다. ①변수 묘 적삼(민속 20962)는 실측도는 제

시되지 않고 사진만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겨드랑

이에 사각형 별도의 무를 달아 삼각 무를 만들었는

데 만든 방법이 특이하다. 즉, 좌측 소매 쪽은 소매

뒤쪽 겨드랑이 아래로 사각 무를 붙인 상태로 재단

하여 삼각무가 되도록 앞으로 접어서 앞길 소매 쪽

에 붙였다. 우측 소매의 겨드랑이 쪽은 앞길 쪽에 사

각 무를 연결하여 재단한 후 뒷 소매 쪽으로 접어서

연결했다. 따라서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은 앞에서 볼

때 삼각무의 솔기선이 안 나타나고 왼쪽은 별도의

삼각 무처럼 보인다.”하였다.23) 보고서에 있는 사진

을 참고하여 유형Ⅱ로 분류하였다.

이 외 보고서에 실측도 전면만 있는 ①정온 묘 적

삼(8739), ②정온 묘 적삼(8740), ③고여우 묘 적삼

(8349)는 왼쪽 소매 전면에 바느질 선이 나타나므로

유형Ⅰ로 분류하였다. ‘비대칭 접음 삼각 무’의 소재

가 평직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옷감의 겉과 안을 뒤

집어 사용하면 ‘비대칭 접음 삼각 무’형태로 마름질

을 하여도 ‘대칭 접음 삼각 무’형태로 무가 완성된다.

그러므로 실측도 전면만 있는 이 3점은 모두 유형Ⅰ

의 ‘비대칭 접음 삼각 무’적삼ㆍ한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예외로 이응태 묘 한삼 No. UT 41은 사진에

는 뚜렷하게 좌측 소매 전면에 바느질 선이 나타나

있으나 실측도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 보고서에

는 “뒷길 양쪽에 겨드랑 무 솔기”24)라고 표기되어

있다. 유형 Ⅱ로 추정되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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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주 및 복식종류
소재

/한삼
길이

품

(1/2)

앞길

너비
화장 고대 진동 수구

끝동

(한삼)

너비

옆선

(트임)

무

너비

소매

한폭

너비

깃너비

/길이

어깨바대

(가로/

세로)

송효상 저고리

No. 17
무명/명주 63 34 34 144 19 29 27 30 16(7) 15.5 34 9 /11

변수 적삼

(민속20962)
주 60.5 31.5 31.5 61 17 24.5 23.5 29.5

36(10)

왼쪽만

트임

13~

14
29.5 8.5/100 61/17.5

김흠조

한삼Ⅰ

(유물43)
마포/저포 71 30 32 125.5 18 27.5 27.5 30 24(12) 12 31.5 9/103.5 58.5/16

한삼Ⅱ

(유물44)
면포 72 33 33.5 131.7 22 27 27 30.4 26(16.5) 15 34.5 9.5/120 65/15

정온

적삼Ⅰ

(8739)
무명 52 35.5　 34 91.5 18 - 23 21 24(-)

알수

없음
35 알수없음 알수없음

적삼Ⅱ

(8740)
베 63 35 34 85 20 23 31 16 11.5(-)

알수

없음
34 알수없음 알수없음

<표 2> ‘비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ㆍ한삼 소재 및 치수

(cm)

송효상 묘 저고리 No. 17

<그림 2> ‘비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ㆍ한삼 부분 명칭

2. ‘비대칭 접음 삼각 무’적삼ㆍ한삼의 치수

‘비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ㆍ한삼의 치수는 <표

2>로 정리하였다. <표 2>에 사용된 치수의 명칭은

<그림 2>로 표시하였다.

옷 길이 48.5~72cm, 품 29.5~36cm, 화장 61~

144cm, 고대 12~22cm, 진동 24.5~46cm, 수구 21~

31cm, 깃 너비는 2~9.5cm, 소매 끝에 달린 한삼 너

비는 34~74cm로 옷감 2폭을 이은 것도 있으며, 옆

선은 2.5~36cm이고 트임은 4~16.5cm, 무 너비는

9.5~16cm이다.

1) 옷 길이

‘비대칭 접음 사각 무’ 적삼ㆍ한삼은 의복 중 가장

속에 입는 옷으로 출토된 다른 복식의 길이보다 짧

다. ‘비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ㆍ한삼은 김흠조(金欽

祖, 1461~1528) 묘 한삼이 72cm로 가장 길고, 고여

우(高汝雨, 1544~1614 추정) 묘 적삼이 48.5cm로 가

장 짧다. 이는 17세기로 갈수록 저고리 길이가 짧아

지는 경향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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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문씨

적삼Ⅰ

(No MN 46)
명주 55 34 35 97.5 19 28 28 -

17.5

(-)
9.5

알수

없음
7.5 66/6.5

적삼Ⅱ

(No MN 47)
저마 51 29.5 29.5 73.5 19 28 26.5 -

8

(-)
15

알수

없음
6 59/5

한삼Ⅰ

(No MN 7)
마포/면포 58 35 35 140 18 33 31 35

9

(3)
12.5 35 8.5 35/32

한삼Ⅱ

(No MN 11)
마포/명주 54.5 32 33 129.5 20 28 31 -

10.5

(4)
14

알수

없음
8 X

이응태

한삼Ⅰ

(No UT 35)
마포/면포 57 35 35 135 20 26.6 31.5 -

8.5

(-)
15

알수

없음
9 33.5/7

한삼Ⅱ

(No UT 47)
저마 58 33 34 133 20 31.5 31.5 35

8.5

(-)
15

알수

없음
8.5 32/13

한삼Ⅲ

(No UT 41)

소매이후 소실

저마 46 35 33
50.5

(부분)
20 34 24.5 -

-

(-)
8 16.5 2/90 알수없음

한삼Ⅳ

(No UT 59)
마포/면포 58 35 34 133 20 26.5 31 35 12(8) 15

알수

없음
9 36/6

한삼Ⅴ

(No UT 60)

저마/

세저마
57 37 35 136.5 20 31.5 31 - 15(7) 12.5

알수

없음
9 37/8

송희종 한삼

(No 20)
무명 67 34 35 106 18 26 21 34 24 9.5 36 5.5 알수없음

충주박씨 저고리

(No. Ⅱ )
무명 50 36 34 76.5 20.4 21.5 25 8 5 12.5 34.5 6.5 알수없음

연안

김씨

적삼Ⅰ

(No 14)
마포 57 31 32 79 12 25 25 15.5 14.5(-) 14.5 32 7/94.5 64/7

적삼Ⅱ

(No 32)
저포 58 32 32 79 13 32 26 15.5 12(7) 13 32 2.8/97.5 50/11

적삼Ⅲ

(No 33)
저포 58 32 32 91 14 31.5 27 25.5 11(6.5) 14.5 33.5 3/100 34/9

파평윤씨 겹저고리

(No 18)
주/주 63.5 32 31.5 100 19 30.5 23.5 -

16.5

(4)
15 33 7/118.5 없음

경주

노씨

한삼Ⅰ 마포 58 37 37 146 18.5 27 25.5 72.5 8(-) 16 36.5 3.5/74.5 39/10

한삼Ⅱ 면포/명주 57.5 35 35 144 18.5 28 26.5 74.5 11.5(4) 16 34.5 4/96 69/14.5

한삼Ⅲ 마포 55.5 34.5 34.5 139 17 27 26 69.5 10(7) 16 34.5 6.5/85 56/5.5

고여우 적삼

(8349)
모시 48.5 33 33 77 - - 24 8.5 2.5 9.5 35 - -

2) 깃

송효상(宋效商, 1430~1490 추정) 묘 한삼은 안깃

과 겉깃 모두 ‘들여 달린 목판깃’ 형태이다. 송희종

(宋喜從, 16세기 후반 ~17세기 초반 추정) 묘 적삼

은 안깃과 겉깃 모두 칼깃 형태이고, 충주박씨(16세

기 후반 ~ 17세기 초반) 묘 적삼은 겉깃은 ‘내어 달

린 목판깃’ 안깃은 ‘들여 달린 목판깃’ 형태이다. 파

평윤씨(1566년 추정) 묘 겹저고리는 안깃과 겉깃은

너비 7cm의 ‘이중칼깃’이다. 연안김씨(16세기 중반

추정) 묘 적삼과 정온(鄭溫, 1481~1538) 묘 적삼 2

점, 경주노씨 한삼 ⅠㆍⅡ도 깃 너비 4cm 이하의 좁

은 깃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적삼과 한삼 깃은

‘내어 달린’ 형태와 ‘들여 달린’ 형태만 다를 뿐인

6~9.5cm 너비의 목판깃이다.

깃의 형태도 조선 전기에 보이는 2~4cm 너비의

좁은 깃과 목판깃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선 전기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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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구

‘비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ㆍ한삼의 수구는 2 종

류로 분류가 가능하다. 즉 한삼이 달린 것과 달리지

않은 것에 따라 너비가 다르다. 한삼이 달리지 않은

‘비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은 수구너비가 좁고, 한삼

이 달린 ‘비대칭 접음 삼각 무’ 한삼은 수구가 넓다.

‘비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ㆍ한삼 가운데 수구가 가

장 좁은 것은 송희종(宋喜從, 16세기 후반~17세기

초반) 묘 적삼으로 21cm이다. ‘비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으로 분류된 적삼의 수구 너비는 25cm 내외이

다. 반면 한삼이 달린 ‘비대칭 접음 삼각 무’ 한삼의

수구는 30cm내외이다.

4) 화장

적삼과 한삼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화장이다. ‘비

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은 한삼이 달리지 않았으므

로 ‘비대칭 접음 삼각 무’ 한삼에 비해 화장이 짧고,

화장은 61~106cm이다. 한삼이 달리지 않은 ‘비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 중에는 ‘변수(邊修, 1447~1524)

묘 적삼’이 61cm로 가장 짧고, 송희종(宋喜從, 16세

기 후반~17세기 초반) 묘 적삼이 106cm로 가장 길

다. 한삼이 달린 옷은 모두 100cm가 넘으며, 송효상

(宋效商, 1430~1490 추정) 묘 한삼이 144cm로 가장

길다.

5) 섶

‘비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ㆍ한삼에는 안섶과 겉

섶이 있는 형태와 섶이 없는 형태가 있다. 일선문씨

(1550~1560년대 추정) 묘 적삼 MN 46과 한삼 MN

7ㆍMN 11과 이응태(李應台, 1556~1586) 묘 한삼

UT 46ㆍUT 47ㆍUT 59ㆍUT 60과 연안김씨(16세기

중반 추정)의 묘에서 출토된 적삼 No. 14에도 섶이

없다. 섶의 유무는 적삼ㆍ한삼과 저고리류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으며, 시대구분의 기준으

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6) 옆선과 옆트임

이 연구에서 옆선이란 적삼과 한삼의 진동과 무를

제외한 나머지 길이를 말한다. 옆선은 2.5~36cm로

고여우(高汝雨, 1544~1614추정) 묘 적삼이 2.5cm로

가장 짧고 옆트임은 없으며, 변수(邊脩, 1447~1524)

묘 적삼은 옆선이 36cm로 가장 길고 옆트임이 10cm

있다. 트임이 없는 것도 11점이 있으며, 변수 묘에서

출토된 ‘비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은 트임이 왼쪽에

만 있다.

7) 어깨바대

홑으로 구성된 한삼과 적삼에는 凹자 형의 어깨바

대가 달려있다. 하지만 일선문씨 묘 한삼Ⅱ에는 홑으

로 구성되어 있으나 어깨바대가 달려있지 않고, 파평

윤씨(1566 추정) 묘 저고리는 겹으로 구성되어 있으

므로 어깨바대가 없다.

8) 무와 진동

무는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형 ⅠㆍⅡ로 분류

하였고, 무의 크기는 9.5~16cm 정도이다. 이 연구에

서 진동은 무를 제외한 치수를 말한다. 진동은

21~33cm로 수구와 비슷한 치수이다.

3. ‘비대칭 접음 삼각 무’적삼ㆍ한삼에 사용된
소재

‘비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ㆍ한삼은 단일 소재로

만 이루어 진 것도 있지만, 깃과 길 그리고 한삼 등

에 다양한 소재를 섞어서 사용한 것도 있다. 이 장에

서는 길의 소재를 기본으로 분석하였고, 소재와 복식

명칭은 보고서에 따른다. ‘비대칭 접음 삼각 무’적삼

ㆍ한삼의 소재<표 3>은 무명 4점(송효상 묘 저고리,

정온 적삼 8739, 송희종 한삼 No. 20, 충주박씨 No.

Ⅱ 저고리) 면포 2점(김흠조 한삼Ⅱ, 경주노씨 한삼

Ⅱ), 주 2점(변수 적삼, 파평윤씨 겹저고리), 명주 1

점(일선문씨 MN 46), 마포 8점(김흠조 유물 43, 일

선문씨 한삼 MN 7, 한삼 MN 11, 이응태 한삼 UT

35, 59, 연안김씨 적삼 No.14, 경주노씨 한삼 Ⅰ, 한

삼 Ⅲ), 베 1점(정온 적삼Ⅱ), 저마 5점(일선문씨 적

삼 MN47, 이응태 한삼 UT47ㆍ60, 연안김씨 적삼

No.32ㆍ33), 모시 1점(고여우 적삼 8349)이다. 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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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면포는 6점, 주와 명주 3점, 마포와 베 9점, 저마

와 모시 6점으로, 마포 > 면포ㆍ저마 > 주 순서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16·17세기 출토복식의 적삼·한

삼 소재로 모시·삼베·명주가 고루 사용되었다. 사용

빈도는 명주 > 모시 > 무명 > 삼베 순서이다.25) ‘비

대칭 삼각무’ 복식 소재와 16·17세기의 적삼·한삼 소

재 사용 빈도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비교 대

상군이 많지 않은 이유와 ‘비대칭 접음 삼각 무’적삼

과 한삼이 17세기 이후에는 소멸하여 비교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 3> ‘비대칭 삼각무’ 복식에 사용된 옷감

Ⅳ. ‘비대칭 접음 삼각 무’, 
‘대칭 삼각 무’ 적삼ㆍ한삼 비교 및

마름질

‘비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ㆍ한삼이 출토된 묘에

서는 ‘대칭 삼각 무’ 적삼ㆍ한삼과 저고리도 함께 수

습되었다<표 4ㆍ5>. ‘대칭 삼각 무’란 일반적으로 삼

각 무라고 하는 접음 삼각 무와 삼각형 무를 앞뒤로

연결한 무로 저고리나 적삼ㆍ한삼의 소매 앞뒤에 바

느질선이 있는 것을 말한다. ‘비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ㆍ한삼의 소매 1 폭과 무의 비율을 비교하면

<표 6>26)과 같다. ①김흠조(金欽祖, 1461~1528) 묘,

②연안김씨(16세기 중반 추정) 묘, ③노수함(1516~

1573)과 전의이씨(1518~1560) 묘, ④이응태(李應台,

1556~1586) 묘, ⑤고여우(高汝雨, 1544~1614 추정)

묘에서 ‘비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ㆍ한삼과 ‘대칭 삼

각 무’ 적삼ㆍ한삼이 출토되었다. 이 두 유형의 무가

나온 적삼ㆍ한삼의 소매 1폭 너비와 무 나비를 비교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흠조(金欽祖, 1461~1528) 묘’에서 ‘비대칭

접음 삼각 무’ 한삼과 ‘대칭 삼각 무’ 한삼이 각각 2

점씩 수습되었다. ‘김흠조 묘 한삼Ⅰ(유물 43)’의 ‘비

대칭 접음 삼각 무’의 무의 크기는 12cm, 소매 한 폭

너비는 31.5cm로 무와 옷감 1폭 너비는 1:2.6이다.

‘김흠조 묘 한삼Ⅱ(유물 44)’는 무 15cm, 소매 1폭은

34.5cm로 무와 옷감 1폭 너비는 1:2.6이다. ‘대칭 삼

각 무’인 ‘김흠조 묘 한삼Ⅲ(유물 45)’의 치수를 보면

무는 12cm, 소매 1폭은 34cm로 무와 옷감 1폭의 비

율은 1:2.8이고, ‘김흠조 묘 한삼Ⅳ(유물 46)’의 무는

12cm, 소매 1폭은 37.5cm로 무와 옷감 1폭의 비율은

1:3.1이다. 이들 ‘비대칭 접음 삼각 무’와 ‘대칭 삼각

무’를 비교하면 ‘비대칭 접음 삼각 무’는 무와 옷감 1

폭의 비가 1:2.6, ‘대칭 삼각 무’는 1:2.8과 1: 3.1로

‘대칭 삼각 무’의 무는 무의 위ㆍ아래 시접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무의 크기도 소매 1폭에 비해 작은

것이다.

둘째, ‘연안김씨(16세기 중반 추정) 묘 적삼’은 ‘비

대칭 접음 삼각 무’는 3점, ‘대칭 삼각 무’적삼은 1점

이 출토되었다. 먼저 ‘비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 3점

의 무 너비와 소매 1폭 너비를 비교하면 1:2.2~2.4

이고, ‘대칭 삼각 무’ 적삼의 무와 소매1폭 너비 비는

1:2.7이다. ‘김흠조(金欽祖, 1461~1528) 묘 한삼’과

마찬가지로 ‘대칭 삼각 무’의 무와 소매 1폭 너비 비

가 더 크고 무의 크기도 또한 소매 1 폭 너비에 비

해 작다.

셋째, ‘노수함(1516~1573)과 전의이씨(1518~1560)

묘’의 한삼은 ‘대칭 삼각 무’가 1점, ‘비대칭 접음 삼

각 무’가 3점 출토되었다. 먼저 ‘비대칭 접음 삼각 무’

3점의 무와 소매너비 비율은 1:2.1~2.2이고, ‘대칭

삼각 무’의 무와 소매너비 비율은 1:2.3으로 거의 차

이가 나지 않지만, ‘대칭 삼각 무’의 무 너비와 소매

너비 비율이 더 크고 무의 크기도 소매 한 폭에 비

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칭 삼각 무’와 ‘비대

칭 접음 삼각 무’의 무와 소매 1폭 너비의 비를 살펴

보면 모두 ‘대칭 삼각 무’에 비해 ‘비대칭 접음 삼각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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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흠조 묘 한삼 유물 45(S 44)

- 判決事 金欽祖先生 合葬墓

發掘調査 報告書, p. 312

김흠조 묘 한삼 유물 46(S 45)

- 判決事 金欽祖先生 合葬墓

發掘調査 報告書, p. 313

연안김씨 묘 적삼 No. 15

- 연안김씨 묘 출토복식, p. 334

이응태묘 한삼 No. UT 61

- 안동 정상동 일선 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 보고서, p. 316

고여우 묘 적삼 (8358)

- 韓國服飾 第15號, p. 85

노수함 묘 한삼 Ⅱ

- 미발표, 연구자 작성

<표 4> ‘대칭 삼각 무’ 적삼ㆍ한삼 실측도

묘주 및 복식종류 소재/한삼 길이
품

(1/2)

앞길

나비
화장 고대 진동 수구

끝동

(한삼)

너비

옆선

(트임)

무

나비

소매

한폭

너비

깃너비

/길이

김흠조

한삼

(유물45)
마포/저포 63 31.5 33.5 130.5 17 45 28 30.5 15(0) 12 34 9/101.5

한삼

(유물46)
면주 66 34 38 150 19 41 24 36.5 19(12.5) 12 37.5 8.5/101

연안김씨 적삼

(No. 15)
모시 58 34 32 94 14.5 28 26 15.5 12.5(5.5) 12.5 34 5.5/99.5

경주노씨 한삼 마포 55 70 35 140.5 19 27.5 26.5 32.5 10 15.5 36 8.5/90

이응태
적삼

(UT 61)
저마 43 32.5 33 79 19 35.5 27

알수

없음
1.5 8.5 33 13/94

고여우 적삼

(8358)
삼베 62 34.5 34.5 71.5 22

알수

없음
31.5

알수

없음
17(8)

알수

없음
35

3/

알수없음

<표 5> ‘대칭 삼각 무’ 적삼 한삼 소재와 치수

(cm)

무’의 크기가 소매 1폭 너비에 비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마름질에 적용하면 더 적은 양의 옷감을

사용하여 버리는 부분이 없이 효율적인 재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마름질을 하면 바느질을 할 때, 이

음선이 한 번 줄어들어 바느질 하는 시간과 노동이

줄어든다.

‘비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ㆍ한삼의 앞길 너비는

29.5~35cm로, 대부분 소매 1폭 너비와 동일하다. ‘비

대칭 접음 삼각 무’의 너비는 9.5~16cm로 넓은 편이

다. 이를 소매 1폭의 너비와 비교하면 1:2.2~3.6 정

도이다. 보고서에 소매 1폭의 너비와 무의 너비가 모

두 기록된 14점의 적삼ㆍ한삼의 마름질은 <표 7>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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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주 및 복식종류 무 너비 (cm) 소매 1폭 너비 (cm) 무: 소매 1폭 너비 비율

송효상 묘 저고리 15.5 34 1: 2.1

김흠조 묘 한삼 유물 43 12 31.5 1: 2.6

김흠조 묘 한삼 유물 44 15 34.5 1: 2.3

일선문씨 묘 MN 7Ⅰ 12.5 35 1: 2.8

송희종 묘 한삼 No. 20 9.5 36 1: 3.7

충주박씨 묘 No. Ⅱ 저고리 12.5 34.5 1: 2.7

연안김씨 묘 적삼 No. 14 14.5 32 1: 2.2

연안김씨 묘 적삼 No. 32 13 32 1: 2.4

연안김씨 묘 적삼 No. 33 14.5 33.5 1: 2.3

고여우 묘 적삼 (8349) 9.5 35 1: 3.6

파평윤씨 묘 겹저고리 15 33 1: 2.2

노수함 묘 한삼Ⅰ 16 36.5 1: 2.2

노수함 묘 한삼Ⅱ 16 34.5 1: 2.1

노수함 묘 한삼Ⅲ 16 34.5 1: 2.1

<표 6> 무 너비와 소매 1폭 너비 비율

송효상 묘 적삼 김흠조 묘 한삼Ⅰ 김흠조 묘 한삼Ⅱ 일선문씨 묘 한삼Ⅰ

<표 7> ‘비대칭 접음 삼각 무’의 마름질 (1/10 축도)

치수: cm

같다. ‘송효상(宋效商, 1430~1490 추정) 묘 저고리’

를 예로 들면, 소매 한 폭 너비가 34cm로 미루어 짐

작하건데, 옷감 1폭의 너비도 35cm 이하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5cm의 너비 1폭에 2개의 소매를

재단하기 위해서는 <표 7>처럼 마름질을 하게 되고,

양쪽 무 너비와 시접으로 쓰면 옷감은 거의 남지 않

게 된다. 이것은 옷감을 절약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

인 방법이며, 또한 마름질과 바느질 하는 수고를 한

번이라도 줄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마름질 한 후 소매의 사각형 무를 접어서 넘기게 되

면 삼각형 무가 만들어지며 앞뒤가 비대칭이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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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종 묘 적삼 충주박씨 묘 적삼 연안김씨 묘 적삼Ⅰ 연안김씨 묘 적삼Ⅱ 연안김씨 묘 적삼Ⅲ

고여우 묘 적삼 파평윤씨 묘 적삼 경주노씨 묘 한삼Ⅰ 경주노씨 묘 한삼Ⅱ 경주노씨 묘 한삼Ⅲ

- 연구자 그림

그러나 <표 4>의 고여우 묘 적삼(8358)의 경우에

는 실측도 후면이 없어서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지

만 추정을 하면 ‘비대칭 접음 삼각 무’ 모양으로 마

름질을 한 후, 바느질을 할 때 어느 한 쪽의 소매의

옷감 겉과 안을 뒤집어서 바느질을 하면 ‘대칭 삼각

무’ 모양이 만들어 질 것이다.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보고서로 “겨드랑이에 무는 다른 옷처럼 따로

재단하지 않고, 진동에서 연장하여 내린 부분을 접어

바느질하였다.”27)고 했다.

Ⅴ. 결론
이 연구는 조선시대 출토복식 가운데 속옷 상의에

서 겨드랑이 아래에 ‘비대칭 접음 삼각 무’가 있는

적삼ㆍ한삼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여, ‘비대칭 접음

삼각 무’가 있는 적삼과 한삼의 출토현황과 형태 및

특징을 알아보고, ‘비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ㆍ한삼

이 나타난 원인에 대해 추론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조선시대 한삼과

적삼의 무 형태는 사각형, 사다리꼴, 삼각형, 곡선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 16~17세기의 출토복

식의 무는 삼각형 무가 대부분이다. 삼각형 무는 사

각형을 접어서 삼각형 무로 만든 접음 사각 무와 삼

각형을 앞뒤로 연결해 만든 삼각무로 구별할 수 있

다. ‘비대칭 접음 삼각 무’는 소매와 ‘접음 사각 무’를

이어 재단한 후, 봉재를 하여 좌우 소매에 이음선이

다르게 나타나는 형태이다. ‘비대칭 접음 삼각 무’가

있는 복식은 홑적삼과 겹적삼 그리고 한삼과 같은

속옷류에 보인다. 현재까지 발표된 16~17세기 조선

시대 분묘는 58기이며 이 가운데 ‘비대칭 접음 삼각

무’ 복식은 12기의 묘에서 수습되어 14%로 25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비대칭 접음 삼각 무’ 복식은 16세

기 분묘에서 집중 출토되고 있다. ‘비대칭 접음 삼각

무’ 복식이 출토된 무덤은 15세기 후반으로 알려진

‘송효상(1430~1490추정)’ 묘부터 제일 늦은 시기는

‘고여우(1544~1614 추정) 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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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ㆍ한삼의 특징은 ‘접음

삼각 무’의 크기가 같은 시대 일반적인 ‘접음 삼각

무’나 ‘삼각 무’와 비교했을 때 크다. ‘접음 삼각 무’

너비는 9.5~16cm, 소매에 사용된 옷감 1폭 너비는

31.5~36.5cm이다. ‘접음 삼각 무’ 너비와 옷감 1폭

비율은 1:2.1~3.7정도이다. 무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

즉 깃과 옆트임, 옷 길이 등은 대체로 16~17세기 속

옷류인 적삼ㆍ한삼과 비슷하다.

‘비대칭 접음 삼각 무’ 복식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

은 16~17세기 초의 저고리와 적삼ㆍ한삼 같은 상의

류는 품이 컸다. 이로 인해 중저고리 이상 60cm가

넘는 긴 길이의 옷은 옆트임이 있었다. 옆트임이 없

거나 있어도 10cm 이하 짧은 길이의 적삼ㆍ한삼은

크기가 작은 ‘접음 삼각 무’ 또는 ‘삼각형 무’로는 상

의를 착용하기에 불편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접음 삼각 무’ 또는 ‘삼각 무’의 크기는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비대칭 접음 삼각 무’

형태로 마름질을 하는 것이 직물의 대량생산이 쉽지

않았던 시기인 16~17세기에는 합리적인 재단방법이

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소매와 무를 이

어 마름질을 하여 접어 넘기면, 바느질 또한 간편하

게 된다. 16세기에 ‘비대칭 접음 삼각 무’ 복식이 집

중적으로 나타나다가, 17세기 중반 이후 복식이 좁아

지고 작아지는 양상에 따라 ‘비대칭 접음 삼각 무’

복식도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것은 ‘비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ㆍ한삼의 착용자 성별은 추정하지 못하였다.

또한 모든 유물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것도 한계점

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자료가 추가 발굴되면 수

정ㆍ보완할 예정이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비대칭 접

음 삼각 무’ 적삼ㆍ한삼의 무 형태와 구성법을 연구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비대칭 접음 삼각

무’ 적삼ㆍ한삼이 조선시대 전기 복식의 시대 특징

중 하나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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